
페인트기업 공장이전 좌불안석
DPI, 안양공장 4만평 택지전환 신경전 … 건설화학도 군포공장 이전

DPI와 건설화학 등 페인트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이전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 건설 등으로 공장입지 조건은 점점 나빠지는데 해당 시에서 이전을 적극 만류하기 때문이

다. 시에서 말리는 이유는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루표 페인트의 DPI 안양공장은 4만평으로 5년 전 만도기계 공장이 아파트단지로 탈바꿈되면서 안양시에

서 가장 큰 공장이 됐다.

그후 자연히 주변 민원도 많아졌고, 특히 DPI 공장 바로 앞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

다.

DPI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화학공장이 있어 인상이 좋지 않고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각종

민원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며, 공단으로 이전하면 혜택도 있고 민원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장 이전지로 물색한 곳이 평택 포승공단으로, DPI는 이미 1만5000평의 공장부지를 매입했다. 항만

을 끼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을 겨냥할만하며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 아산공장도 인근에 있어 지

역적으로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제비표 페인트의 건설화학도 사정이 마찬가지로, 군포시 공장은 2만5000평 규모로 인근 LG중공업 공장에

이어 시에서 2번째 큰 공장이다.

건설화학도 공장 이전을 위해 평택 포승공단에 2만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매입해놨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화학이 공장이전을 장기적 프로젝트로 올려놓은 이유는 역시 수도권 공장입지 악화와 항만시설을 이용

한 물류비 절감, 중국시장 진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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